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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 확신  

 고등학교 수학 교과 과정에서는 수학 내용의 극히 일부를 다룬다. 문제를 어렵게 내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의 난도를 
일정 수준(쉬운4점)까지 올린 후 포장을 열심히 해서 14번/22번/28번/30번에 출제하고 있다. 겉보기에 어려운 이 문제들의 
포장을 풀고 나면 쉬운4점 혹은 어려운3점 정도의 난도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런 특성 때문에 
호흡이 길어지게 되는데 문제 푸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된다. 어려워서 오래걸리는 것이 아니라, 포
장을 벗기는 것에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학생들은 적어도 2025학년도 수능 시험 문제에서 풀지 못하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문제를 풀
기 전에 겁부터 먹으면 안된다. 경향상 어떤 번호에 어떤 난도의 문제가 나올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달고 있는 번호
에 속아서 겁부터 먹게 된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임에도 막히게 될 수 있다. 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풀이
에 들어가야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 

Step 1. 풀이 전 감상 

 문제를 풀기 전에 문제를 읽는 것 부터 해야한다.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으며 곱씹는 ‘감상’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 
시간을 많이 쏟아야 문제 풀이 전체의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밑바탕을 잘 깔고 ‘내가 해야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한 뒤 푸는 사람을 무의미한 식을 적고 계산부터 하는 사람이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  

Step 1-1. 풀이 방향성에 대한 감상 

 수능 수학 문제풀이는 가장 큰 범주에서 두가지로 나뉜다. 
  
 A. 연역적 풀이 
  문제풀이 방향이 명확하고 해야하는 행동이 분명한 풀이 ex) 250609 250614 

#250609  
함수의 연속성을 따지는 문제이다. 불연속 의심지점 ‘x=0’을 좌극한 우극한에 대입하고 극한값이 같다를 풀면 된다. 

#250614 
복잡한 로그식의 값이 양수가 되도록하는 n의 개수가 12개이다. 일단 복잡한 로그식을 정리(밑 통일)한 뒤 ‘진수부분이 1보다 크다'를 만족하
면 식의 값이 양수가 될 것이다.  

 B. 귀납적 풀이 
  문제풀이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대신 할 수 있는 행동은 명확한 풀이 ex) 250620 250629 

#250620 
y=asinx+b의 그래프가 직선들과 만나는 점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3개로 맞추어야 한다. 이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3개
가 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구간 내에서 함수를 그려 놓고 3개가 되도록 직선들을 움직여가며 관찰해야한다.  

#250629 
함수 f(x)에 대한 함수 g(x)가 미분가능하다. 3개의 미지수 때문에 어떻게 문제가 풀릴지 감은 안오지만, 할 수 있는 행동은 f(x)를 미분하는 것 
뿐으로 명확하다.  

대부분 연역적 풀이의 문제보다 귀납적 풀이의 문제가 오답률이 높다. 250629문항의 경우 f(x)를 미분하게 되면 관찰 지점이 
명확해지지만, 미분하기 전에 막혀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고 미분조차 하지 않는다면 풀기 어려운 문항이다.  
 물론 한 문항에서 연역적 풀이와 귀납적 풀이가 동시에 가능한 경우도, 연역적 귀납적 풀이가 모두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범주
를 구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풀이 방향이 명확하지 않고 잘 모르겠다면 이 문제는 귀납적으로 풀어야 함을 인지
하고 할 수 있는 행동부터 하는 것이다. 



Step 1-2. 문제가 가지고 있는 특이점/결정적 조건에 대한 감상 

 수능 수학 문제는 각 문항마다 명확히 1개의 답만이 존재한다. 수2를 예로 들어, 3차함수만 해도 셀 수 없이 많은 개형들이 있
을 텐데 이 중에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문항이 주는 결정적인 조건이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특이점으로 가능한 case를 확 
줄이고 나머지 조건들이 디테일한 계수들을 조정할 것이다.  

#250610 
cosB=cosC 조건은 각 B와 각 C가 같다는 조건으로 치환된다. 이 핵심 조건이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으로 만든다. 

#250622 
( 이 자연수이고, an이 >0 인 경우)의 수열 case분류는 수열 an에 있어서 특이항이 4항 (5항) 9항 (10항) 임을 알 수 있다. 정추적, 역추적 
모두 가능한 수열 문제이지만 특이항이 존재함을 인지하고 푸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나열 속도는 다를 수 밖에 없다. 

#250914 
기울기가 3이고 길이에  이 곱해진다. 기울기에 대한 조건은 직각삼각형으로 치환되며  과 엮여 결정적 조건이 된다.  

이처럼 대부분의 문항에는 특이점/결정적 조건들이 있다. 이 특이점 들을 위주로 관찰하는 것이 문제풀이를 짧게 하는 방법이 
된다. 예전 수능시험 만큼 특수(접하는 직선 등)한 상황만을 물어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나열식 수열 문제가 출제 되도 수열
의 특이항이 존재하는 것 처럼 결정적 조건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문제 풀이 전에 이런 결정적 조건들을 파악하는 것이 좋고 
풀이 중에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결정적인 조건을 놓치고 있었는지 되돌아가야한다. 

Step 1-3. 구하는 값에 대한 감상 

  도형문제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문제가 구하는 값이 문제풀이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특히 합이나 차, 곱으로 표
현되는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들에서 미지수를 각각 구해야하는지 아니면 합이나 차, 곱으로 한번에 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
진다. 250914문항의 경우 x1+x2+x3의 값을 구해야 했는데 대칭성을 활용하면 각각은 구할 수 없지만 합은 구할 수 있었다.  
문제를 읽다보면 문제 마지막을 대충읽게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 문제를 읽을 때 마지막 물음표까지 꼼꼼히 
읽는 것이 중요하다. 

Step 2. 선택 

 문제 풀이 전이나 후에 우리는 무수히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될 것이다. 최고의 선택은 아니더라도 문제를 풀기 위한 최선의 선택
은 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기 전 잠깐 멈춰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이 풀이를 선택했을 때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
게 될 것인지 예측하고 문제 풀이가 짧고 간결해지는 풀이를 선택하는 것이 잠깐 멈춰 사용한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단축
해 줄 것이다.  

#250911 
두 점 P, Q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주고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 두 점 P,Q의 가속도를 p,q라 정의하고 p-q의 값을 물어보고 있다. 우리는 이 문
제를 풀기 전 두가지의 선택지가 있다.  
1. x1, x2를 따로 따로 계산할 것인가 / 2. x1-x2로 묶어서 계산할 것인가. 
구하는 값을 보면 2번이 유리할 것이다.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은 x1-x2=0이 되는 순간임으로 이 때의 t값을 구하고 두번 미분한 식에 t값을 
대입하면 바로 정답이 나오게 된다.  

#250913 두 함수의 근을 구해야하는가 vs 구하지 않아도 되는가 
#250915 구간 통일 후 적분할 것인가 vs 미분할 것인가 (적분vs미분) 
#250922 정추적 할 것인가 vs 역추적 할 것인가 vs 정추적과 역추적 둘다 할 것인가 
#250614 밑을 4로 통일 할 것인가 vs 2로 통일 할 것인가 
#241130 두번미분할 것인가 vs 도함수의 극대 극소를 볼 것인가 

선택들을 둘 다 해보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이다. 대부분의 경우 둘 중 하나가 유리할 것이다. 선택의 순간에서 잠깐 멈춰 어떤 
선택이 최선이 될 것인가를 천천히 생각해봐야한다. 

n

10 10



Step 3. 되돌아가기 (재선택) 

 항상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미 그 방향으로 문제를 풀고 있었지만 그게 답이 아닌 경우가 많다. 만약 내가 문
제를 풀다가 1. 과하게 어려운 계산이거나 2. 정답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거나 3. 문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느끼면 다
시 되돌아가 다른 선택을 해야한다.  

#250921 
이 문항은 문제 풀이 전에 이 식을 보는 관점에 두가지 선택지가 있다. 

 1. 식을 기울기로 볼 것인가 2. 식 그자체로 볼 것인가 (기하vs대수)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제를 처음 풀 당시 1번을 선택했다. 식이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기울기 형태로 쓰여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
만 기울기(기하)의 관점으로 식을 해석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느껴진다. 따라서 우리는 1번을 버리고 다시 되돌
아가 2번으로 봐야만 하는 것이다.  
*이 문항은 부등호의 양쪽이 같은 “특이점”을 먼저 봐야 풀 수 있다. 

평가원은 우리에게 지나친 계산력이나 기하적 관찰을 요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다시 되돌아가서 다른 선택
지를 선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만큼 풀었으니까 아까워서’는 없다. 그 방법이 오답일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다른 방법
을 택해야 한다. 물론 계산이 과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할 수 있는 계산과 할 수 없는 계산은 다르다. 재선택을 해야되는 순
간은 후자로 그동안의 문제풀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푸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의심을 항상 해야한다.  

추가로 개형 추론에서 최고차를 양수로 가정하고 문제를 풀었을 때 정답인 개형이 나오지 않아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문
제에서 최고차 계수의 부호에 대한 조건이 없으면 당연히 양수인 경우를 버리고 음수인 경우를 재선택 해야한다. 



Step 4 관찰하기  

귀납적 풀이, 개형추론, 함수추론, 수열추론 문항에서는 관찰력을 요구한다.  
관찰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관점은 “전구간이 아니라 특이한 부분을 먼저 관찰할 것”이다. 특히 관찰관련 문제에서 “이걸 어떻게 해요?”라
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답은 특이한 구간 먼저 보라는 것 뿐이다. 보통은 거기서 정답이 나온다. 나머지 구간은 애초에 신
경 쓸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